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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제 명
K-water 최초 대수력 REC(재생에너지공급확인서) 발급 완료!

성공적 RE100 달성 기반 마련

제출부서 녹색전환본부 탄소중립기획처 과제 분야 업무혁신

팀 원
(리더) 최홍열 부장

(팀원) 고지훈 차장, 양시은 과장, 한승희 대리

∎ RE100 이행을 위해서 녹색프리미엄 또는 REC(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)

구매에 매년 160∼1,000억원 소요되어 특단의 이행 대책 강구 필요

∎ 그간 대수력 REC는 발급 불가능하다는 고착화된 사고에서 탈피하여

논리와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·관계기관 협의·설득

∎ K-water 최초 대수력 REC 발급으로 RE100 목표 성공적 달성 기반 마련

기존

∙RE100 이행을 위해 녹색프리미엄 또는
REC 구매에 高 비용 소요
∙대수력 REC는 발급·활용할 수 없다는
고착화된 인식 有
☞ 2050년부터 RE100 달성 목표

개선

∙정부·관계기관 협의·설득을 통해
K-water 최초 대수력 REC 발급 완료,
RE100 목표 성공적 달성 기반 마련
☞ 2023년부터 RE100 조기 달성, 이행 비용
매년 160∼1,000억원절감

1. 추진배경

 ⃟ 물전문 기관이며 공공기관 최초 글로벌 RE100 참여(2021.4)

 ⃟ RE100 이행을 위해 녹색프리미엄 또는 REC(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) 구매 

비용 매년 160억원~1,000억원 필요

□ 글로벌 물 분야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국내 물관련 기업과의 동반성장을

위해 물 전문 기관이며 공공기관 최초 글로벌 RE100 가입(‘21.4월)

◦ RE100 기업으로 이미지 강점을 부각하여 해외 물시장 수주 확대를

통해 공공-민간기업 동반성장과 국부 창출에 기여 목적으로 가입

* ’27년 세계 물시장은 1천조원 성장 전망(‘19년 7,874억＄, 연 4.2% 성장)

- 개발도상국은 수상태양광, 수열 등 K-water형 신재생 사업에 관심

* 세계 수상태양광 시장은 매년 9%씩 성장 중(세계 70개소, 211MW 운영 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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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K-water는 전력 소비량보다 재생e 생산이 1.5배 많은 기업이지만,

RE100 이행 실적은 RE0.2 수준으로 미비한 실정

* 21년 전력 생산 2,247GWh, 전력 소비 1,644GWh

◦ 외부 녹색프리미엄 구매, 보유 REC 활용 등으로 ‘30년 60%, ’40년

90%, ‘50년 RE100 달성을 위해 ’50년까지 3,160억원, ‘50년부터

매년 160~1,000억원 소요 예상되어 특단의 이행 방안 마련 필요

2. 추진내용

50년 동안 숨겨진 보석 발견∼∼∼★

 ⃟ 고착화된 사고에서 탈피, 법/제도 재검토와 관계기관 협의·설득으로 K-water 

최초 대수력 REC 발급, RE100 이행 수단으로 활용 인정 완료

□ K-water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(RPS)에 따라 공공기관으

로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급의무자로 참여 중

◦ 공급의무자 중 100% 재생에너지만 공급하는 유일한 기업으로

태양광으로만 의무공급량을 할당받고 있어 K-water가 활용하지

못하는 대수력 발전량은 국가 의무이행량으로 사용 중

□ 대수력 REC는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고착화된 사고를 탈피하여

관련 법/제도 심층 재검토와 법무 자문을 통해 발급가능 확인

◦ 그간 대수력은 REC 거래 제한 여건과 자체 의무공급량으로도

활용하지 못해 REC 발급 신청하지 않았으며, 발급 미대상으로 판단

□ 대수력 자원 활용 RE100 이행 논리와 근거를 마련하여 산자부,

에너지공단 등 지속적인 관계기관 협의·설득으로 REC 발급 및

RE100 이행 수단 인정 완료

◦ K-water RE100 이행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대수력

RE100 자원 활용의 형평성 및 RE100 이행자원 부족 등 논리 마련

◦ RPS와 RE100 제도의 관계 분석하고 관계기관 자료 제공·협의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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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실무상 어려움과 해결 노력 

 ⃟ 대수력 REC 활용한 RE100 이행은 RE100 목적에 위배되며, 대수력 REC는 

국가 재생e 의무이행량으로 기사용하여 발급 불가 입장(산자부 등)

 ⃟ 법률 자문과 법/제도 심층 재검토를 통한 관계기관의 고착화된 사고 전환을 
위해 대수력 REC 활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

실무상 어려움

□ 대수력 REC 활용 RE100 이행은 RE100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

목적인 추가성·확장성에 위배 주장(산업부, 에너지공단)

□ 대수력 발전량은 국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으로 旣 사용하여

REC 중복 발급 문제 주장(산업부, 에너지공단)

◦ 대수력 REC는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시 조정의무비율에

반영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미 사용되었다고 판단

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조정의무비율(%)

=
의무이행비율
(22년 12.5%)

-
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수력 및 조력 발전량

공급의무자 기준발전량의 합

해결 노력

□ 대수력 REC 발급 관련 법/제도 심층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

대수력 REC 활용 가능 확인

□ 관계기관의 고정관념 탈피를 위해 지속적인 설명, 설득 노력 경주

◦ (에너지공단) 대수력 REC 발급 지속 협의(법·제도적인 측면 포함),

소양강수력 설비 확인서 발급 완료(4.22), 영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를

통한 REC 발급 절차 협의

◦ (산자부, 환경부) REC 발급·활용 및 배출권 인정 관련 협의

□ 문서고, 도서관 등 관련 도서와 과거 업무담당자 수소문을 통한

전산화 이전 각종 자료 수집 및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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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K-water의 대수력 자원 활용 필요성 논리 마련, 설득 자료 제공

◦ (친환경물공급) 물전문기관으로 친환경물공급을 통한 물복지

◦ (기업 부담 완화) K-water가 RE100 이행수단으로 타 재생에너지

자원 활용시, 국내 RE100 참여 기업들의 RE100 이행 자원 축소

및 부담 가중으로 국가 수출 경쟁력 약화

◦ (활용사례 제시) 한수원은 RPS 의무이행량으로 사용 중, 글로벌

RE100에서도 수력자원을 활용 이행 사례 제시

□ K-water의 재생에너지 개발확대 추진 의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

◦ 2030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코자 재생e 지속 개발 추진

구 분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소수력

30년까지 개발용량 9.4GW 2GW 6.7MW

4. 주요 성과

 ⃟ (대외) 국내 물관련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국부 창출 기반 마련

 ⃟ (대내) ‘23년 국내 최초 글로벌 RE100 달성 기업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, 

RE100 이행비용 매년 160억원/년 절감(REC 구매기준 1,000억원/년 절감)

□ (대외) 물관련 기업 해외 동반성장 기반 마련하고 RE100 이행 추가

자원 확보로 RE100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국부 창출에 기여

□ (대내) RE100 이행 비용 절감, ESG 실천 및 글로벌 물분야 경쟁력 확보

◦ (ESG 실천) 국내 최초 RE100 달성 및 ESG 경영 실천으로 기업

이미지 개선을 통한 “기업 브랜드가치 제고”

◦ (예산절감) RE100 이행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보유 대수력

REC를 활용함으로써 매년 160억원 절감(REC 구매기준 1,000억원/년)

* (산정내역) 전력사용량 1.6TWh/년 × 녹색프리미엄 최소 단가 10원/kWh = 160억원/년

◦ (글로벌 경쟁력) 물전문기업 중 세계 최초 RE100 달성 기업으로

글로벌 물분야 경쟁 우위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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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RE100 캠페인 개요 및 이행 수단

RE100 개요

□ (개념) 국제단체인 ’CDP 위원회*‘ 등 주도로 기업(법인)이 ’50년까지

사용전력의 100%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

* 환경단체The Climate Group과영국비영리단체CDP(Carbon Disclosure Project)가 ’14년발족

□ (대상) 100GWh/년 이상 전력 다소비기업 단, 발전사업이 전체

매출의 5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
* (참여현황) ’22.9월 기준 애플, 구글, BMW 등 381개 기업 참여 中

* (국내) ‘22.9월 23개사참여(SK 7개, LG에너지솔루션, 아모레, K-water, 고려아연, 미래에셋,
KB, 칠성음료, 인천국제공항공사, 현대차그룹 3개, KT, LG이노텍, 네이버, 삼성전자)

□ (목표) ‘30년 60%, ’40년 90%, ‘50년 100% 이행목표설정 권고

□ (에너지원) 태양광, 풍력, 수력, 해양에너지, 지열에너지, 바이오에너지

□ (참여절차) 기업이 CDP위원회에 RE100 선언기업으로 공식 등록하고,

매년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CDP위원회에 제출하여 대외발표

RE100 
참여선언 ➡

자격검토‧
승인 ➡

재생에너지 
전기 사용 ➡

사용실적
제출 ➡

이행현황 
발표

기업→대외 CDP→기업 기업 기업→CDP CDP→대외

□ (인센티브) 재생에너지 미사용 기업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

□ (이행현황) 인증서, PPA, 녹색P 구매가 92%, 자가발전은 3% 수준

* 출처 : RE100 Annual Report 20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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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100 이행 수단

이행수단 개요 이행수단 모식도
 녹색프리미엄

 -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

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

 - 전기소비자가 구매한 전기에 대하여 한전에서 분기

별로 「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」를 발행

 REC 구매

 -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REC를 

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REC 거래플랫폼을 통해 구매 

 - 전기소비자는 구매한 REC를 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

「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」를 발급

 제3자 PPA

 - 한전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

전력구매계약(PPA:Power Purchase Agreements)을 체결

하여 전력을 구매, 해당 REC는 에너지공단에서 즉시 폐기

 - 전기소비자는 거래 내역을 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

「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」를 발급
 지분 참여

 -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

투자하고, 해당 발전사와 제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

별도로 체결

 - 구매한 전력 또는 REC를 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 「재생

에너지 사용 확인서」를 발급
 자체 건설

 -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

설치하고 직접 사용

 - 자가용 설비의 사용실적(계량값 등)을 에너지공단에 

제출하여「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」를 발급

□6  직접 PPA

 - 한전 중개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간 전력구매계약을 

체결하여 전력 구매(REC는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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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  대수력 REC 발급 및 RE100 이행 현황(‘22.8 기준)

1. 추진 경위

□ ’22. 3. 18. : 9개 대수력 설비확인 신청(K-water→한국에너지공단)

* 안동수력은 발전사업허가증 분실로 재발급하여 보완 신청 완료(7.29)

□ ’22. 4 ~ 6 : 산자부, 환경부, 에너지공단 등 관련기관 지속 설득
⇒ 대수력 REC 발급 최종 협의 도출
* REC 발급 협의 : K-water↔산자부,에너지공단/산자부↔에너지공단
* 탄소배출권 협의 : 환경부

□ ’22. 6. 22. : 소양강수력 REC 최초 발급(‘22. 3, 4월 86,967REC, 57,997MWh)

□ ’22. 7. 29. : 안동수력발전사업허가증재발급(전기위원회) 및 REC 발급신청

□ ’22. 8. 8. : 대수력 9개소 설비 확인 완료 및 REC 발급 中

2. REC 발급 및 RE100 이행 현황

□ (현황) ‘22.8월까지 1,352천REC 발급 완료, “RE57.3 달성“

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

발전량(MWh) 41,336 97,864 116,708 117,105 116,469 411,961 901,443

REC 발급량(REC)* 62,002 146,795 175,062 175,657 174,706 617,944 1,352,166

RE100 이행률** 2.6% 6.2% 7.4% 7.5% 7.4% 26.2% 57.3%

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C)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

□ (전망) ’23.10월까지 1,894천REC 발급 예상, “RE78.9 달성 전망“
* ‘23년부터 RE100 달성 가능


